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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들어가며 
 2023 학년도 1 학기에 2 학년의 입장에서 해외현장연구 수업을 듣게 되었다. 수강 면접 당시  

교수님이 우려하셨던 바와 같이, 실제로 수업을 들어보니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그를 구체화

해 나가는 과정이 아직 배움이 많이 부족한 나에게는 쉽지 않게 느껴졌던 것 같다. 그리하여 

내가 팀에 확실히 이바지할 수 방법은 일본과 관련한 경험과 일본어 실력을 활용해 기관 컨

택과 인터뷰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결과적으로 정부산하기관 두 곳과 대학 교

수님 두 분 인터뷰 일정을 잡는 데 성공하는 등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적

어도 일본에 대해서는 이번 23학년도 해외현장연구 수업으로 인해 별다른 공문 없이, 아주대

학교 학부생 연구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인터뷰에 응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에세이에서는 이번 한 학기동안 필자가 해외현장연구 수업을 수강하며 기관 컨택 

및 인터뷰를 진행하며 겪고 느낀 나름의 노하우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한다. 추후에도 해외현

장연구 수업이 이루어지며 일본을 무대로 연구를 진행하게 될 때, 본 에세이의 내용이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2. 본론 
  2-1. 기관 탐색 
 일본의 교수, 정부기관, 민간기업 등 연구에 필요한 자료나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 기관을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 작성해보고자 한다. 단순히 탐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자가 여러 

기관에 연락을 보내기 직전의 단계까지 어떻게 도달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2-1-1. 대학 교수의 경우 

 연구를 진행하며 일본 대학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고자 해도, 과연 어떤 교수님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애초부터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에 관심이 

있던 것이 아닌 이상, 해당 분야에 관련된 일본의 교수님을 알고 있을 리가 만무하다. 만약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교수님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연락처를 알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문제이다. 먼저 필자가 인터뷰 하기에 적합한 교수님을 찾은 방법은 다음과 같다. 탐색하고자

하는 대학의 범위를 설정한 뒤, 해당 대학의 교원소개(䷷員紹介)란을 이용해 교수의 연구 분

야를 확인하고, 나아가서는 연락처까지 얻는 것이다. 이번 학기 해외현장연구 일본팀은 도쿄

로 현장연구를 가게 되었기 때문에 필자는 도쿄대에서 이른바 GMARCH까지의 대학군에 한

정하여 위와 같은 탐색을 진행하였다.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릿쿄대학의 시마무라 교

수님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구글 검색창에 검색하고자 하는 대학의 이름과 함께 교원소개 작성해 검색하면, 대체로는 

위와 같이 맨 처음으로 학교의 공식 홈페이지가 나온다. 

  

그림 1 구글 검색결과 



 릿쿄대학의 경우 교원소개 페이지에서 곧바로 연구자정보 포털로 연결되는 시스템이다. 릿

쿄대학은 검색 시스템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구성 되어있는 편인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키

워드 검색 기능 등은 없고 학부 수준으로만 교원들을 분류해 놓아 탐색하고자 하는 학부에 

있는 모든 교수님들의 정보를 하나하나 읽어가며 인터뷰하기 적합한 교수님을 찾아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있었다. 

  필자의 경우 노동법과 관련한 교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법학부를 선택하였다. 총 48

건의 교원이 검색되었는데, 키워드 검색을 제공하지 않는 대학이더라도 위 사진에서 보이듯 

민사법학/국제법학/공법학 등등 간단한 연구 키워드는 보이도록 홈페이지를 꾸며 놓는 경우

그림 2 릿쿄대학 연구자정보 포털 

그림 3 법학부 선택시의 화면 



가 많아서 해당 내용을 보며 관련 있어 보일만한 교원분들을 대상으로 탐색을 진행해 나가면 

좋다.  

 시마무라 아키요 교수님의 연구자정보 페이지이다. 어떤 대학이던, 기관이던 간에 일본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자 정보 페이지는 위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연구 테마 및 지금까

지 해온 연구와 관련한 정보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간단한 키워드들로 후보군을 

추려낸 뒤, 해당 페이지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조사하면 인터뷰하기 적합한 교수님을 선정하

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시마무라 교수님의 경우 연구자정보 페이지에 이메일 형태의 연락처

를 기재해 놓으셔서 연락 드리기가 수월한 편이었다. 대부분의 연구자정보 페이지에서 본인

의 연락처를 적어 놓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만약 연락처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 

다른 방법으로 연락처를 찾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연구자정보 페이지에도 연락처를 적어 놓

지 않은 경우 딱히 연락처를 오픈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 교학팀을 통해 연락하는 등의 방식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방식까지 시도하며 연락을 

취해 본 적은 없기때문에 본 에세이에서 다루지는 않겠다.  

 

  2-1-2.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의 경우 

 다음은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의 경우이다. 컨택할 정부 기관을 찾는 데에 있어서는, 연구하

고자 하는 분야의 국내의 학술자료 중 일본과 관련 되어있는 자료를 찾아보다 보면 인용 및 

참고자료로서 일본의 연구기관에서 작성한 자료를 더러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기관의 

경우에도 대학 교수와 마찬가지로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을 소개하는 페이지를 갖고 있는 경우

가 많으므로, 그것을 통해 연락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어떤 연구

그림 4 시마무라 아키요 교수님 페이지 



자와 인터뷰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거나, 총무성이나 후생노동성같은 정부부처의 경우,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연락하는 것이 기본적이다.   

위 그림은 실제로 2023 해외현장연구 방일 일정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던 “국립사회보장-인구

문제연구소”의 공식 홈페이지의 모습이다. 우측 상단을 잘 살펴보면 빨간색 네모 박스 안에 

“お問い合せ”라는 문구가 보인다. 이는 의견 수렴 창구로써, 많은 연구기관이나 정부 부처, 

기업 등에서 일정한 양식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다양한 질문을 받고 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양식으로 질문을 보낼 수 있다. 기관에 따라 약간씩 요구하

는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지만, 연락처와 간단한 신원, 그리고 본론으로 구성된 양식에서 

그림 5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홈페이지 

그림 6 お問い合わせ 상세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연구 기관의 경우 연구자 소개 페이지가 있다면 해당 페이지를 통해 

적절한 연구자분에게 직접 연락을 드리는 편이 가장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위와 같

은 방식을 통해 연락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다. 필자의 경우에도 위의 방식으로 연락을 보내 

연구소 측에서 인터뷰가 가능한 분을 안내해 주셨다.  

 

  2-1-3. 학부생의 경우 

 마지막으로는 학부생 컨택의 경우이다. 가장 좋은 것은 일본 내에 지인이 있어 지인을 통해 

소개받는 것이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시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하지만 

필자의 경우에도 아래의 방법을 통한 컨택은 결과적으로 실패하였기 때문에 크게 효과가 있

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필자가 시도한 방법은 각 대학 홈페이지에 있는 동아리 소개 

페이지를 통해 동아리의 공식 SNS 계정을 알아내고, 이를 통해 연락을 취하는 방식이었다.  

 동아리 소개 페이지의 경우 탐색하고자 하는 대학의 이름에 “クラブ” 혹은 ”サークル” 라

고 작성한 뒤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다. 다만 동아리 소개 페이지의 경우 대다수의 대학이 

교원소개 페이지보다 더 열악한 면이 있었다. SNS 계정의 경우 일본의 경우 트위터를 통해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아리 소개 페이지를 통해 동아리 이름을 알아낸다면 구글 검

색을 통해 해당 동아리의 SNS 계정까지 도달할 수 있다. 필자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메이

지 대학과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의 동아리 SNS계정을 통해 다이렉트 메세지를 보내봤지만, 

특별한 답장을 받을 수 없었다. 만약 답장을 얻고 싶다면 현재도 활동성을 많이 보이는 SNS

계정을 지닌 동아리에 연락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2-1. 기관 컨택 메일 작성법 
  일본 기관에 컨택 메일을 보낼 시에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일본어로 정중하게 원하는 것

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대학 교수님이나 연구자분들의 경우엔 영어에도 능통

하시겠지만, 필자가 느끼기에 일본인은 한국인 이상으로 자국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고 생

각한다. 따라서 영어로 컨택 메일을 작성하는 것이 마이너스는 되지 않을 수 있어도 정갈한 

일본어로 작성한다면 분명히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필자도 아

직 일본어에 능통한 것은 아니지만, 별도로 일본 비즈니스 메일 작성시의 매너를 공부하고 



현재 도쿄 4 대학에 재학중인 일본인 연인의 검수를 받아 작성한 만큼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이 정도만 지켜 메일을 작성한다면 무리 없이 기관 컨택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위 그림은 시마무라 교수님께 보낸 첫 메일이다. 일본 메일 양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양식을 가진다.  

  받는 분 이름 

  첫인사 

  본론 

  끝인사 

  보내는 이 이름 및 연락처 

한국에서 작성하는 메일과 별 다를 것이 없지만, 세부적으로 약간의 특징들이 존재한다.  

제목의 경우 제목만 읽어도 어떤 용무인지 알 수 있도록 간결하게 적는다. 필자의 경우엔 

“㰢生溿究の憡なインタビューの要請の件”(학생연구를 위한 인터뷰 요청의 건)이라고 작성했

다.  

다음으로 받는 분 이름을 작성할 때는, 이름의 뒤에 様를 붙인다. 만약 받는 분의 이름을 모

르는 경우(お問い合わせ 등의 창구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담당자님께’ 라는 의미로 ご担䎎

者様라고 작성한다.  

첫인사의 경우 메일을 처음 보내는 경우 はじめまして。, 그리고 자신을 간략하게 소개

하고 메일을 보낸 이유(요청하고자 하는 내용)를 한 줄 이내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본론의 경우 보다 자세히 메일을 보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한다.  

그림 7 처음 메일을 보내는 경우 



끝인사의 경우 일본 메일에서 자주 사용하는 상투적인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여 작성한다. 

필자의 경우 ご回答お待ちしております。(답신 기다리겠습니다.) お忙しいところ恐縮ですが、

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바쁘신 와중에 죄송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引き禈き、

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致します。(이어서 잘 부탁드립니다.) 등을 주로 사용했다.  

마지막으로는 보내는 이의 이름과 연락처를 작성한다. 하지만 보통 메일로 연락을 주고

받게 되고, 전화를 하는 일은 적기때문에 연락처는 생략해도 괜찮다. 이름을 적는 이유

는 메일을 받는 입장에서 답장을 보내려면 상대방의 이름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

기때문에 위 사진처럼 한자로만 적게되면 한국식 발음을 몰라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

기 때문에 ⾦栽賢(キム ジェヒョン) 과 같이 가타카나로 발음을 같이 표기하거나, 한자 

대신 가타카나 표기만 적는 것이 좋다.  

답신 메일의 경우 첫인사 부분에 대해서만  

お疲れ様です。(수고하십니다.) 

いつも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언제나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ご返信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답신 감사드립니다.) 

◛䃸㛻㰢の誰です。(아주대학교의 홍길동입니다.) 

이러한 양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처음 메일을 보낼 때의 것과 별다르지 않다. 

일본의 경우 메일에 답신이 온 경우 1영업일 이내로 답장하는 것이 예절이며, 너무 이르

거나 늦은 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으므로 시간이 애매하다면 예약 메일 기능을 사용하는 

편이 좋다.  

또한 메일 작성 시 적절한 존대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물어보다 라는 뜻의 ‘聞く’ 

대신 보다 존경의 의미를 담은 ‘伺う’ 등을 사용하는 등 표현의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連絡しました。’ 대신 ‘ご連絡いたしました。’ 와 같이 존대어의 사용의 유의하도

그림 8 답신 메일 및 메일 에티켓 



록 한다. 。등의 문장부호 사용에 주의하여야 하고, 이모티콘 등의 사용은 기피해야 한

다.  

하지만 메일을 받는 입장에서도 한국인 학부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완벽

하고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최대한 매너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만 보인다면 충분한 가점

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3. 인터뷰 시 유의점 
   인터뷰 전에 인터뷰 질문지를 먼저 메일 등을 통해 보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

고, 인터뷰 언어 역시 일본어로 진행하는지 영어로 진행하는지 등을 컨택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알려드려야 한다. 번역기를 사용해서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도 미리 말씀을 드리

는 편이 좋겠다.  

  만약 인터뷰 도중 촬영이나 녹음을 진행할 경우, 인터뷰 전에 양해를 구하는데, 필자

의 경우 “私たちがまだ日本語を聞き取れるのが苦手なので、もしかしてよかったら録音を

してもいいですか？” 등으로 여쭤보았다. 녹음을 거부하신 분은 한 분도 없었지만,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해달라는 당부를 받은 적은 있다. 연구가 끝나면 곧바로 삭제하겠다거나, 

녹음의 목적과 사용 계획을 충분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과 관련해서는 늦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지만 너무 이른 시간에 도착해 있는 것도 

실례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전차가 지연되는 경우나 출퇴근시간의 

경우 자리가 없어 열차를 놓치는 경우가 더러 있기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30 분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추천한다. 생각보다 너무 일찍 도착했다면 인터뷰 장소에 

직행하는 것보다는 근처의 카페 등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다가 적절한 시간에 이동하는 

것이 좋다.  

   선물의 경우 필자는 김 선물세트와 브라우니 제품을 드리는 식으로 하였다. 일본은 

선물의 내용보다도 포장에 더 의미를 두는 문화가 있기때문에, 최대한 겉으로 보았을 때 

단정하고 정성이 담겨 보이는 것으로 고르는 것이 좋다.  

   인터뷰가 끝난 뒤에는 감사의 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3. 결론 
  3-1. 마치며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이번 해외현장연구 수업은 나에게 정말 값진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것 같다. 일반적으로 일본어를 공부하면서는 잘 다루지 않는 존대어나 비즈니

스 메일 작성 요령, 그리고 직접 전문성을 지닌 내용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일본어 

실력이 정말 네 달 전쯤과 비교해 크게 성장한 것 같다고 스스로 느낀다. 일본인 연인과 



교제하며 일상적인 대화는 많이 나누어 보았지만, 대체로 예사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

기에 이렇게 경어를 많이 사용해가며 회화를 해 본 경험은 참 새로웠다. 또한 학술적인 

내용을 담고있는 회화를 진행하다보니 자연스레 발음이 어려운 한자어들을 많이 사용했

던 부분도 값진 경험이 된 것 같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팀원들이 새롭게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즉석에서 일본어로 대신 질문해주거나, 인터뷰 질문에 대한 일

본어 답변을 일본어를 할 수 없는 팀원에게 한국어로 설명해주는 과정을 겪으며 통역 일

이 이런 것이겠구나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일본에 직접 가서 보고 들은 일본은 한국에서 조사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런 만큼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쉽게 만날 

수 없는 일본의 전문가 분들과 눈을 마주하며 대화하는 과정에서 일본인 역시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  


